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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데이터 활용 위한 정보검색 분야 특허 출원 활발

# 모 포털사이트는 “유상무 잘생겼다”를 검색하여 검색순위 끝자

리가 ‘39’인 경우 상품을 받는 이벤트를 열었다. 그리고 이는 네티
즌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. 그런데 왜 유상무씨는 그

포털사이트에서만 이런 이벤트를 했을까? 해답은 특허에 있었다.

해당 포털사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검색어에 대
한 검색 등수를 산출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. 1분

동안 이메일 200억통, 구글 검색 200만회1)가 생성되고 있는 빅데

이터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인 정보검색
분야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.

□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이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인 정보검색분야

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본 결과,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

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.[붙임 1]

○ 연도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, 2012년 464건이었던 출원 건수는

2013년 526건, 2014년 667건, 2015년 921건, 2016년 979건에

달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21.1%의 출원 증가를

보이고 있는데, 이는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

과 관계가 큰 것으로 풀이 된다.

1) 국립중앙과학관, 빅데이터 설명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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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출원주체별 출원 동향은, 내국인이 75%, 외국인이 25%를 차지

하고, 내국인의 75% 중 기업은 40%로 다수(중소기업 22%, 대

기업 18%)이고, 대학 및 출연연구소가 24%, 개인이 11%인 것

으로 조사되었다.[붙임2]

○ 대기업의 출원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, 중소기업과

대학·연구소의 출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

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검색기술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

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.

□ 다출원 기업을 보면, 삼성전자 190건, 한국전자통신연구원

(ETRI) 161건에 이어, 네이버, 마이크로소프트(MS), 구글이 뒤를

잇고 있다.[붙임 3]

○ 글로벌 검색분야의 강자인 구글, 네이버, MS가 정보검색분야에

다출원하고 있고, 특히 대표적 출연연구소인 ETRI가 MS와

더불어 5년 연속 특허출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.

□ 정보검색분야의 최근 2년간 세부 기술분류별 출원현황을

살펴보면, ‘효율적 데이터 저장’이 26%, ‘인터넷 검색’이

19%, ‘DB시스템 구조’가 14%, ‘자연어검색’이 13%, ‘이미지

검색’이 8%, 기타 20%로 나타났다.[붙임4]

□ 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“최근 기업들이 인공

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미래의 성패를

좌우하고 있는바, 정보검색분야의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

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우리 기업, 특히 중소기업들의

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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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정보검색분야 특허출원 동향

(단위 : 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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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정보검색분야 출원주체별 특허출원 동향

(단위 : 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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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  정보검색분야 특허출원 다출원 기업

(단위 : 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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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4  정보검색분야 세부 기술분류별 특허출원


